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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

「이걸로 너도 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는 인어들이 사는 심해의 궁전. 때마침 막내 인어공주의 생일잔치가 한창입니다.

인어는 15살이 되어야 겨우, 바다 위의 세계를 슬쩍 훔쳐보는 것이 허락됩니다.

「정말로 혼자서 괜찮겠어?」

축하의 말을 하는 언니들 중에서, 혼자 불안한 얼굴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언니.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해왔던 인어공주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어공주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볼 수 있어!)

인어공주에게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해저의 궁전에 흘러 들어온 대리석 석상. 아름다운 소년을 본뜬 그 석상을 볼 때, 인어공주의 마음은 두근거렸던 것입니다.

「육지 세계에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는 걸까?」

그리하여 인어공주가 그 가련한 모습을 나타낸 해안가에, 『예쁜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바다의 공주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의 춤 상대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육지의 나라의 왕자……아니, 남장한 왕녀는 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순수한 인어공주는 맥없이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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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지 모르게 그 대리석 석상을 닮은 남장의 여인. 소녀들의 마음을 노예로 해온 백전연마(수 많은 싸움으로 갈고 닦음?)의 그 미모는, 인어공주의 마음도 붙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뵈어 춤을 추고 싶어)

인어공주는 바다의 마녀를 방문해, 다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비싸게 칠 거야」

인어들을 시중들게 하면서 마녀는 묘약을 조금씩 흩날렸습니다.

「네가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도록 하지」

인어공주는 두말할 것 없이 이해했습니다. 이걸로 그 왕자(왕녀?)와 춤출 수 있는 겁니다.

「칠일 안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으면, 바다의 거품으로 돌아가. 그것이 약의 부작용이야」

그런 마녀의 목소리도 인어공주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지로 향한 인어공주를 걱정한 것은 세 번째 언니. 난파 스타일의 왕자 따위에게 동생을 빼앗길까 보냐, 하며 어린 날의 추억을 품고 바다 위로 급히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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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달밤. 바다로 연결된 궁전의 계단에 허리를 걸고, 빨갛게 부은 다리를 해수로 차갑게 하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 꼬리지느러미를 발로 바꿔 왕자의 곁으로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인어공주의 마음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레이디 킬러인 천성, 왕자의 사랑은 많은 소녀에게 향해, 인어공주만의 것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한 거야!?」

수면으로부터 얼굴을 내민 것은 세 번째 언니.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인어공주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발끝에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 언니의 상냥한 입맞춤은, 살짝 인어공주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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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목숨의 기한이 가까워지는 인어공주. 매일 밤 다른 아가씨를 설득하는 왕자를 보는 사이에, 그 마음은 변했습니다.

왕자에게 춤을 신청 받는 것보다도, 매일 밤 언니를 기다리는 시간 쪽이 어쩐지 두근거리는 겁니다.

찰박… 그 밤에 나타난 언니는 변해 있었습니다. 기다란 머리카락은 싹둑 잘려져, 하얀 뺨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마녀에게 내 머리카락으로 만들게 한 마법의 단검이야. 이걸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찔러. 그걸로 너는 다시 인어로 돌아올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그건 이미 왕자가 아니라, 바로 이 언니입니다.

(그런 일 할 수 없어)

인어공주는 단검을 품고, 앗 하는 사이에 바다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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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언니의 얼굴이 그 대리석의 소년과 겹쳐, 그것이 슬픔으로 번졌습니다.

(울지 마요 언니. 나는 행복해요…)

인어공주가 눈을 감은 그 때. 그곳으로부터 흘러 떨어진 눈물이, 단검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일까요. 단검은 순식간에 은청색의 액체가 되어, 인어공주의 다리를 순식간에 원래의 꼬리지느러미로 바꾼 것입니다.

「다행이다, 늦지 않았구나」

「이건… 언니, 어째서?」

마녀가 만든 단검은, 진실로 사랑에 눈을 뜬 눈물로 인해서만 약의 저주를 풀 수 있다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나도, 언니」

이렇게 해서 둘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